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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제조기업 26년 3분기 경기전망지수 ‘70.9’,
전 분기 대비 상승에도 여전히 기준치(100) 크게 하회

- 전국(79.6)·경기(82.6) 대비 낮은 수준...안산지역 기업 체감경기 회복 더뎌

- 안산 제조기업 경기전망 변동 폭 크게 확대...경영환경 불확실성 고조

안산상공회의소가 안산지역 소재 제조기업 103개사를 대상으로 2026년 3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

(BSI: Business Survey Index)’를 조사한 결과, ‘70.9’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종합 전

망지수(79.6)와 경기도 종합 전망지수(82.6)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전 분기 대비 상승하였지

만 여전히 기준치(100)에는 크게 못 미쳤다. 

최근 3개년 안산지역 기업경기전망지수를 살펴본 결과, 2026년 들어 분기별 전망지수 변동 

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개년 안산지역 기업경기전망지수(종합)

  ※ BSI가 100 이하는 부정적, 100 이상이면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임.



세부 업종별로는 섬유의복(100), 목재종이(100), 운송장비(100), 철감금속(95) 업종은 ‘보합’을 

전망했으며, 기타(80) 업종은 ‘부진’을 전망했다. 또한, 전기전자(60), 비금속(57), 석유화학

(56), 기계설비(48) 업종은 ‘침체’를 전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하반기 경영·운영계획 변동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74.8%

는 ‘변동 없음’이라고 답한 반면, 25.2%는 ‘변동 있음’이라고 응답했다.

변동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하반기 계획 변동 사항으로 ‘가격·납품단가 인상’을 가장 많

이 꼽았으며(24.3%), 이어 ‘인건비 등 운영비용 절감(18.9%)’, ‘원·부자재 대체 수입처 발굴

(13.5%)’, ‘생산량·가동률 조정(12.2%)’, ‘원·부자재 재고 확대 및 선매입(9.5%)’ 등의 순으로 응

답했다.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 출범 이후 안산지역 경영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 여부를 조사한 결

과,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51.5%로 ‘기대한다’는 응답(48.5%)을 소폭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별로 기대하지 않음’이 41.7%, ‘기대하지 않음’이 9.7%를 차지했으

며, ‘다소 기대함’은 46.6%, ‘기대함’은 1.9%로 집계됐다.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 출범 이후 지역 경영환경 개선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들

은 그 이유로 ‘대외 통상 리스크 증가(27.6%)‘를 가장 많이 꼽았다. 반면, 경영환경 개선을 

기대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지자체 재정·금융 지원 확대(지방세 감면, 국민성장펀드 연계 

지원 등)(22.1%)‘를 가장 큰 이유로 선택했다. 

민선 9기 출범을 계기로 향후 지역 내 사업 확대 또는 투자 계획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9.2%가 ‘현재로서는 계획 없음’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긍정적으로 고려 중(지자체 

지원, 규제 개선 조건부)’이라는 응답은 37.9%로 나타났고, ‘계획 있음(1.9%)’, ‘사업 축소·이

전 고려 중(1.0%)’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투자 실현을 위해 차기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세제 감

면·보조금 등 지자체 재정지원 강화(22.3%)’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 <붙임> 『2026년 3/4분기 안산지역 기업경기전망지수 조사 보고서』 1부.  끝.


